
[1] 처음에 “하느님, 날 구하소서. 주여,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” 하는 계응송과, 

<영광송>을 외우고, 이어서 각 시간경 에 해당하는 찬미가를 할 것이다. [2] 그리

고 주일 <제1시기도>에는 시편 제118편의 네 개의 연(聯)을 외울 것이며, [3] 나

머지 시간경들, 즉 <제3시기도>, <제6시기도>, <제9시기도>에는 위에 말한 시편 

제118편의 세 개의 연을 외울 것이다.

[4] 월요일의 <제1시기도>에는 세 개의 시편들, 즉 제1편, 제2편, 제6편을 외울 

것이다. [5] 이와 같이 주일까지 매일의 <제 1시기도>에는 세 개의 시편들을 순

서대로 시편 제19편까지 외울 것이나, 시편 제9편과 제17편은 각각 둘로 나눌 것

이다. [6] 이렇게 하여 주일 <야간기도>는 항상 제20편에서 시작하게 된다.

[7] 월요일의 <제3시기도>, <제6시기도>, <제9시기도>에는 시편 제118편에서 남

은 아홉 개의 연을 각 시간경에 세 개씩 외울 것이다. [8] 그러므로 시편 제118편

을 이틀 동안, 즉 주일과 월요일에 다 마치고, [9] 화요일 <제3시기도>,, <제6시기

도>, <제 9시기도>에는 각각 세 개의 시편들을 외울 것이니, 제119편에서부터 제

127편까지의 아홉 시편들이다. [10] 이 시편들을 일요일까지 각각의 시간경에 맞

추어 항상 같은 모양으로 반복할 것이며, 찬미가와 독서와 계응송도 날마다 같은 

모양으로 배정할 것이다. [11] 이렇게 하여 주일에는 언제나 제118편으로부터 시

작하게 되는 것이다.

[12] 매일의 <저녁기도>에는 네 개의 시편들을 곡조를 넣어 노래할 것이다. [13] 

이 시편들은 제109편에서 제147편까지이나, [14] 그 가운데 다른 <시간경>들에 

배정된 시편들, 즉 제117편에서 제127편까지와, 제133편과 제142편은 제외된다. 

[15] 나머지 모든 (시편들은) <저녁기도>에 외울 것이다. [16] 그런데 세 개의 시

편이 모자라기 때문에, 위에서 말한 (시편) 번호들 가운데서 좀 긴 시편들, 즉 제

138편과 제143편과 제144편은 둘로 나눌 것이다. [17] 그러나 제116편은 짧기 때

문에 제115편과 합할 것이다. [18] 이렇게 <저녁기도> 시편들의 순서는 배정되었

으니, 나머지, 즉 독서, 응송, 찬미가, 계응송이나 노래 등은 위에 규정한 대로 채

울 것이다.

[19] <끝기도>에는 매일 같은 시편들을 반복할 것이니, 즉 제4편과 제90편과 제

133편이다.

[20] 낮에 (외울) 시편들의 순서가 배정되었으니, 나머지 모든 시편들은 7일간의 



<야간기도>에 동등하게 나눌 것이며, [21] 그 가운데서 매우 긴 시편들은 나누어

서 매일 밤마다 열두 개씩 할 것이다.

[22] (그러나) 여기서 특별히 부탁하는 바는, 만약 어떤 이가 이와 같은 시편들의 

배정을 마음에 맞지 않게 생각하거든 더 좋게 여기는 대로 다르게 배치할 것이다. 

[23] 다만 어떠한 경우든지 주의해야 할 일은, 150편의 시편들을 한 주간 동안에 

완전히 다 외워야 하며, 주일의 <야간기도>에는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

것이다. [24] 한 주간에 시편 전체와 상용(常用)하는 <노래>를 완전히 외우지 않

는 수도승은 자기의 거룩한 섬김에 너무 태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다. [25] 우리가 

읽은 바에 의하면 우리 의 거룩한 교부(敎父)들이 하루 동안에 열심히 이것을 다 

완수하셨다고 하니, 게으른 우리는 한 주간에라도 다 완수해야 할 것이다.


